
우리나라 불자들은 대부분 책(불서)을 읽
지 않는 편이다. 통계상으로 본다면 불자
들의연간독서량(불서기준)은 0.5권정도
로개신교인들의12권에비하면상당히부
족한수치이다.
책을안읽는이유가무엇일까?  책을읽으
면 알음알이가 생겨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거나‘교학(책)은하근기, 참선은상근
기’라는 한국 선불교의 왜곡된 풍토에서
기인한것등등이그이유다. 
이런잘못된풍토때문에우리나라불자들
은 불서를 경시하게 됐고 책을 읽지 않게
됐다. 결국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오늘날 한국
불교는‘무식한불교’로전락해버렸다.
그러다보니 10여 년 이상 절에 다녔어도
불교의 기본 교리를 물어보면 대부분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버리기 일쑤다. 정말

자신이 불자라고 한다면 최소한 부처님의
생애, 사상, 가르침등기초상식이나지식
정도는알고있어야하지않을까? 
이렇게불자들의외면(?)을받는열악한환
경에서도전국대도시에는몇년째경영난
을 감수하면서까지 불서를 보급하는 불교
전문 서점들이 꿋꿋하게 명맥을 이어나가
고있다.
서울의운주사를비롯해부산의영광도서,
대구의 삼영불교서적과 해인불교서점, 대
전의보문불교서점, 광주의불교서원과불
일서점등이바로그곳이다.    
5개도시의불교서점들을둘러본결과부
산과 대구는 상황이 조금 낫지만 이외의
불교서점들은사정이어려웠다. 온라인판
매는거의이뤄지지않았고줄어든마진율
과 대형서점의 공격적인 마케팅도 영세한
대부분의 불교서점이 짊어진 무거운 숙제

였다. 
김정수 대전 보문서적 대표는“몇몇 불교
서점의노력으로해결될문제가아니라불
교계 전체의 시장이 개선되고 활성화돼야
한다”며“그것은상업적인행위에대한것
만을말하는것이아니라‘불교’라는큰덩
어리에서 생각해봐야 할 불교의 위상과도
연관된다”고목소리를높였다. 
불교서점들은 일반서점에 비해 분명 고객
이 한정적이고 수익 모델이 좁다. 경영자
들이불교를사랑하고불서에대한애정이
없다면 벌써 문을 닫았어야 할 정도로 경
영난에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심지어는
언제문을닫을지모르는곳도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모르면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그 가치를 못 느끼면 의미가 없으
며, 또한 의미가 없으면 긍지를 갖지 못한
다. 불자들 스스로 불교인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려면 불서를 읽고 공부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불교서점들은 우리 불
자들에게 가치와 의미, 자긍심을 느끼게
해주는소중한장소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불서 한권이 얼마
든지성불의씨앗이될수있다. 불서를많
이읽자. 그러기위해서는불교전문서점들
을 자주 찾고 애용하자. 그 곳에는 불교의
오묘한진리가무궁무진하지않은가?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등5개대도시의
불교서점을찾아가봤다. 

글=김주일기자, 사진=박재완기자

가보셨나요?
불교전문서점

지상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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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읽는불서한권성불의씨앗

대도시불교전문서점

경영난감수하며

불서보급‘사명감’

보고·듣고·배우는~
첨단혁명의간편한휴대용시청각경전!

염불(樺佛),염송(樺誦)모음

■염송경

■염송의범

䤎반야심경䤎천수경䤎불설아미타경䤎금강반야바라밀경䤎원각경䤎관세음보살보문품
䤎이산혜연선사발원문䤎불설약사여래본원경䤎화엄경보현행원품䤎화엄경약찬게
䤎초발심자경문䤎무상계䤎의상조사법성게䤎장엄염불䤎부모은중경䤎백팔대참회문
䤎대불정능엄신주䤎지장보살본원경䤎천지팔양신주경䤎보왕삼매론
䤎송주편䤎예경편䤎불공편䤎천도재·49재편䤎시식·영반편
䤎장의편䤎점안편䤎이운편䤎의식편䤎기타편

한국불교계에새로운선풍을일으켜세울혁신적인 시청각 학습기!

불교대학에서의식을공부하시는학인스님, 행자스님, 천도재, 상단불공, 시식등의
의식을공부하는데어려움이많으시죠? 
어려운경전의가르침을이해하기쉽도록인도하는첨단불경해석학습기기!

䤎제품사양
컨텐츠캡션MP4 재생기능, 동영상촬영, 내장형카메라, 녹음기능, MP3, 
멀티태스킹·백그라운드음악, 내장 1G 플래시, 외장 2G SD카드지원, 
320×240 TFT LCD 화면, FM 라디오내장, 터치패드사용, 게임기능, 
전자수첩(전자북, 메모, 스케줄, 달력, 계산기), 영·중·일·한자전자사전
※영어·일어·중국어도 함께 공부 할 수 있습니다.

지금바로신청하십시오.

도연아카데미 문의 (02)701-5161~2
※신청하시면택배로다음날받아보실수있습니다.


